
2025 우주선 단기선교여행 돌아보기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단기선교 기간동안 가장 좋았던 것은?

2.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교훈은?

3.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또는 장소와 그 이유

4.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일을 요약한다면…

5. 되돌아와서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6.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은?

7. 잊지 못할 에피소드

대부분 단기선교여행의 경험이 삶에 깊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각자의 경험을 나누고 평가해서 다시 삶에 적용하도록 하는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삼영

선교사님 사역지를 방문하고 우리의 방문이 큰 위로가 되었다는 말씀을 들어서 큰 기쁨이 되었다. 잘 알지 못했던 선교팀원들과 친교할 수 있어 더욱 의미있었다. 이질감이 있을 수 있는 우리 가정을 우주선 팀이 수용해 주셨고 진로를 찾고 있는 자녀들이 멋진 선생님들의 모습에 큰 영향을 받았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작은 순종을 모아 당신의 일을 이루시며 그 의미를 발견하게 하신다.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의미를 알게 되었다.

우따라딧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숙소에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고 함께 기도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선교지에서 더욱 힘을 내실 선교사님의 모습과 나아가 우따라딧 대학에 템이 세워질 앞 날을 상상하면 마음 한켠이 벅차오른다.

이번 선교에서 나의 역할은 미미했다. 그 덕분에 여러 선생님들의 사역을 한 발 뒤에서 보면서 조금은 나태했던 나의 일상을 돌아보게 되었고 공동체의 사역을 위해 일하는 것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셨다.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하지 않아도 필요한 곳에 쓰임 받는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에 돌아와 신학기를 앞두니 다시 분주하고 조급해지는 나를 본다. 우따라딧에서 보여주셨듯 무언가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며 드리려면 주시는 음성에 귀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데 자꾸만 내 앞의 문제에 주목하려 한다. 



수업시간에 우따라딧에서 대학생들과 교류했던 장면의 사진을 가지고 나의 수업 첫 소개를 하려고 한다. 언어를 넘어서는 소통에 대해 그리고 이웃에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그리고 비전을 포기하지 않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조금 소개할 수 있을 것 같다. 감사하다.

선교사님을 위해 준비해간 음식물을 검역대에서 압수당할 위기를 겪었지만 무사히 배송할 수 있었던 일. 새벽에 눈 뜨자마자 지은 간사님 방에 들어가 바퀴벌레를 잡았던 일?! ㅎㅎ 앞에선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사실은... 



8. 지체 재발견! 우주선 안에서 이 지체의 새로운 모습을 보았다!

9. 태국 치앙마이 우따라딧 선교 추천사 및 충고! 가기 전에 이것은 꼭 알아두자!

10. 힘들었던 부분, 부족했던 점. 보완했으면 하는 점. 다음 태국선교 준비할 때 이것만은
꼭 점검하자 라는 부분은??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a4 1장 이상 정도의 분량으로

간증문 써서 다음주 금요일까지(2/21)
gukkisand@naver.com 으로 보내주시거나 개인톡으로 보내주세요!

1월의 우따라딧은 저녁에 좀 서늘하다했는데 2월의 우따라딧은 저녁에도 더워요

현지 대학생들과 한국어(영어 전혀 안씀)로 교제하는 특별함이 있어요

아침 저녁 경건회에서 나누는 하루하루의 은혜가 팀을 하나되게 합니다

마니또 게임 추천합니다. 다른 지체에게 관심을 갖고 섬기다 보면 서로 친해져요

1. 우리는 마지막날만 경험했는데 물사정(수질 수압)이 좋지 않아요. 샤워기 필터 필수!

2. 숙소에 벌레(바퀴벌레?)가 나오기도 하는데 힘들어 하는 지체도 있었어요. 모기 많아요^^

음식은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두들 잘 먹었어요.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요

3. 여행이 익숙치 않은 지체는 치앙마이-우따라딧 3시간 이동이 힘들 수도 있으니 고함량 비타민, 홍삼 등을 준비해도 좋을 듯 합니다



4. 새벽을 깨우는 토종 새들이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귀마개를 사용해도 좋겠습니다

승민형제를 보면서 이렇게도 섬세하게 주변을 챙길 수도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어찌나 유쾌하고 재미있는지 극 I성향인 저의 긴장감을 녹이고 편안했습니다. 이보람팀장님의 유쾌한 리더십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우주선팀 모두가 서로에게 시너지가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